
평화로운 휴식처로 사랑받고 있는 용산가족공원에도 봄이 찾아왔어요.  

옛날에는 골프장이었던 이 곳이 현재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어 다양한 꽃들과 

나무들이 살고 있답니다.

용산가족공원에는 지금 개나리, 민들레, 제비꽃, 꽃마리, 

왕벚나무 꽃 등 형형색색 아름 다운 꽃들이 피어 있어요. 

이토록 아름다운 봄날 우리도 가만히 있을수는 없겠죠? 

오늘은 특별하게 집안에서 꽃놀이를 즐겨볼까요? 

자-! 집콕 벚꽃놀이 지금바로 렛츠~고! 

집콕 벚꽃엔딩-준비물

가위

하얀색, 노란색, 분홍색의 색종이(한지)

휴지 심 또는 

키친타올 심

의자

용산가족공원
생태 1호



          꿀Tip
색종이는 낙하 속도가 빠르니 한지가 있다면 한지를 사용! 

꽃잎이 좀 더 멀리 날아가게 하려면 45도 각도로 강하게 

불어 주세요!

떨어지는 꽃잎을 얼굴로 받아 꽃잎이 얼굴에 더 많이 남은

사람이 승리하는 형태의 게임으로 즐겨도 좋아요! 

효과

집안에서 가족이 함께 안전하고 즐겁게 꽃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! 
아이들에게 활동량이 많아 움직임 효과 상승=바로 꿀잠으로 연결! 
부모님과 함께 가위로 종이를 자르는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아이들
의 손동작 향상에 도움! 

주의

실내활동시 아이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게 주의해주세요! 
여기저기 흩어진 종이 꽃잎들은 온 가족이 모두함께 정리하기로 해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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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한 색종이를 1cm 안팎의 네모 
모양으로 자른다 

03 아빠가 의자에 올라가 휴지심 안에 
든 종이를 아이들 앞으로 ‘후~’ 불
어 보낸다 

자른 색종이를 휴지심에 넣는다
(구겨 넣으면 안돼요!)

떨어지는 꽃잎을 누가 더 많이 받았
는지 확인 후 가장 적게 받은 사람
이 그날의 청소당번!

만든이 :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생태강사 김철수,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코디네이터 김민숙


